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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 (사진=키움 제공) 2026.05.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토종 에이스 안우진의 쾌투를 앞세워 연패 수렁에서 벗어났다.

키움은 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4-2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키움(12승 18패)은 2연패 늪에서 탈출했다.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던 두산은 연승 행진이 3경기에서 끊겼다. 

부상을 털어내고 올해 키움 선발 마운드에 복귀한 안우진은 이날 호투를 펼치며 팀 승리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안우진은 1회초 박찬호와 다즈 카메론을 연거푸 땅볼로 잡아낸 뒤 박준순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2회초에는 선두타자 양의지에게 안타를 내줬으나 김민석을 2루수 땅볼, 안재석을 1루수 뜬공, 양석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순항을 이어갔다.

3회초 오명진과 정수빈, 박찬호를 모두 뜬공으로 봉쇄한 안우진은 4회 급격히 흔들리며 점수를 내줬다.

안우진은 4회초 선두타자 카메론을 땅볼로 유도했으나 2루수 안치홍이 포구 실책을 범했고, 후속 타자 박준순에게 안타를 얻



어맞으며 무사 1, 2루에 몰렸다.

위기에 처한 안우진은 양의지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으며 1-2로 역전까지 헌납했다. 이후에는 김민석을 헛스윙 삼진, 안재석을

포수 스트라이크 낫아웃, 양석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막아내며 추가점을 주지 않았다.

1-2로 뒤진 키움은 4회말 타선이 응집력을 발휘해 판을 뒤집었다.

박수종의 볼넷, 트렌턴 브룩스의 우전 안타로 일군 1사 1, 2루에서 양현종이 1타점 2루타를 날렸다.

이어진 1사 2, 3루 기회에서 권혁빈이 중전 안타를 때려내며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올 시즌 처음으로 5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안우진은 오명진과 정수빈, 박찬호를 연이어 땅볼로 틀어막으면서 승리 투수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키움은 박정훈, 원종현, 카나쿠보 유토로 이어지는 필승조 투수들이 4이닝 무실점을 합작하면서 귀중한 승리를 수확했다.

유토는 시즌 6세이브(1패 4홀드)를 달성했다. 

키움 선발 안우진은 5이닝(67구)을 3피안타 무사사구 5탈삼진 2실점(1자책)으로 막아내며 시즌 네 번째 등판에서 첫 승(1패)

을 따냈다.

2023년 8월25일 삼성 라이온즈전 이후 981일 만에 1군에서 거둔 승리다. 

키움 권혁빈(3타수 1안타 2타점)은 역전 결승타를 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두산 외국인 투수 웨스 벤자민은 선발 등판해 3⅓이닝 5피안타 3사사구 4실점(3자책)으로 난조를 보이며 시즌 첫 패배를 떠안

았다.

전날 15안타를 퍼부었던 두산 타선은 이날 3안타에 그치는 등 빈공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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